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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아이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스님들의 춤사위가 현란했다. 9월 21일 ‘도전 범종을 울려라’ 패자부활전에서 지도법사 스님들이 유행가요에 맞춰 춤 경연을 펼치고 있다. 대회장은 스님들을 응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새싹불자들에 희망을”… 새 장르 연 나란다 축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9월 21일 동국대서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이 태어난 동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룸비니 동산! 부동산이라고 쓴 저기 아이 

나가주세요.”

동국대 팔정도 광장이 노란색 물결로 가득채워

졌다.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들과 이를 응원하는 

스님과 학부모들로 가득찼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9월 21일 동국대서 제11

회 나란다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의 백미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결선무대에서는 MC의 

사회에 따라 웃음꽃이 활짝 폈다.

행사 시작과 함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은 “전국 사찰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해주길 

바란다. 오늘의 나란다 축제가 인생의 추억이 되

고 행복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제출한 첫문제를 시작으

로 아이들은 다양한 불교상식을 겨루기 시작했다.

“돌, 나무, 흙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로 부처님의 

사리나 경전을 안에 모신 것으로 불자들이 그 주

위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돌기도 하는 이 것은 무

엇일까요?”

정답을 알고 자신있게 화이트보드를 드는 아이

들부터, 주섬주섬 옆의 아이를 보고 드는 아이들

까지 흥미진진한 문제풀이가 계속됐다.

매회 라운드마다 탈락한 아이들이 나오고, 떨

어진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 아이

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스님들은 최신 

유행가에 맞춰 춤을 췄다. 긴장감 속에 참가한 학

생들은 재미있고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

혔다.

옥천암서 온 이혜령 학생은 “정말 공부를 열심

히 했는데 쉽지 않았다”며 “스님과 어린이법회 

지도 선생님이 응원해줘 기뻤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접전 끝에 봉선사 어린이법회 소

속 이진우(의정부초3) 어린이가 최종 우승의 영

광을 차지했다. 

이진우 어린이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법회

에서 교리공부를 한 것이 이번 대회에 도움이 많

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부에서는 조계

사 신도 신종열 씨가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4차산업 체험 부스 인기만점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아이들이 VR과 3D프린

트 등 4차산업과 관련된 체험부스가 마련돼 큰 인

기를 끌었다. 교리경시대회 인원만큼이나 많은 

아이들이 부스마다 가득했다. 이중 드론비행체험

과 3D안경만들기 체험 부스는 참가자들이 몰리

며 큰 인기를 끌었다. 

김해초등학교에서 온 김형용 학생은 “TV에

서만 보던 것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드론 비행기

도 조종해보고, 로봇축구도 했는데 정말 재밌었

다”며 “3D프린터로 안경을 만들었는데 신기하

다. 학교에서도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

했다.

세종시에서 두 자녀를 데리고 온 김현정 씨는 

“가을 날씨도 좋은데 아이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하고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마당도 새

롭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지(知)·덕(德)·

체(體) 3개 존으로 나뉘어 구성된 글로벌 마당에

서는 한국문화를 퀴즈로 배우는 ‘OX퀴즈’와 외

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가별 불교 체험 부스

가 마련됐다.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은 다양한 레

크리에이션 무대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각 국가별 불교의상

을 갖고 나와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모국의 불교를 소개했다. 또 외국인 불자들이 함

께 명상 및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

험하고 ‘미니 명랑운동회’로 상호 국가간 화합의 

장도 펼쳤다.

이번 축제의 마지막은 장소를 옮겨 열린 나란

다 K댄스 경연대회였다. ‘대대로’, ‘I am star’, 

‘미류’ 등 저마다 준비한 율동을 통해 참관객들

을 즐겁게 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성효 스님은 “나란다 

축제는 한국불교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방식

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녀상을 만드는 고등학생 불자들의 모습. 대회장에서 응원전을 펼치는 학부모들. 아이들이 4차산업 부스서 로봇축구를 하고 있다. VR을 통해 사찰을 참배 중인 초등학생의 모습. 글로벌마당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외국인 대학생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인기

외국인 참여 글로벌 마당과

어린이 4차산업 체험 마당

각종 부스마다 ‘인산인해’

나란다대회 찰칵! 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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